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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난방에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등 이산화

탄소를 배출하지 않는‘탄소 제로’주택의 양

산 모델이 나왔다.

국에서 가장 큰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바라

트 개발은 최근 침실 3개 짜리 가정용 주택 모델을 공

개했다.

국 정부로부터 최초로 지속가능성의 최고 등급인

6등급을 획득한 이 주택은 완벽한 단열과 에너지 절감

으로‘탄소제로’를 달성했다.

이 주택은 단열효과가 큰 중량 콘크리트를 써 여름

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실내온도를 유지한다.

남향의 지붕엔 태양전자판과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돼

있다. 또 실내에 설치된 열펌프는 집안을 드나드는 공

기속의 열을 뽑아낸다. 계단 위에 설치한 빨래 건조대

는 전기가 아니라 더워진 실내공기를 이용하며, 빗물

을 모아 화장실에 쓴다. 이 건물의 수명은 100년으로

예상하고 있다.

국정부는 2016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‘탄

소제로’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.

바라트는 이번에 공개한 주택의 성능시험이 끝나는

대로 2011년까지 브리스톨에‘탄소제로’주택 200채

를 지을 예정이다.

탄소제로주택

옥상녹화
지붕에 녹지 조성해 천연 단열과
소규모 생태계 조성

공기 열펌프
에어컨과 반대로 바깥의
따뜻한 공기를 실내로
빨아들여 더운물과 난방을 함

자동셔터
여름에 온도가 오르면
자동으로 열림

자동제어
중앙컴퓨터가 각 방의 온도를
모니터하면서 집을 운

태양전지판
남향 지붕에 설치해 전기 공급

환기조절장치
실내의 더러워진 공기에서
열을 얻어 덥혀진
차고 신선한 공기 유입

초단열
두께 18㎝의 고성능
단열물질

두터운 바닥
내부의 열을 간직하는
중량 콘크리트

삼중창

쌍방향 주택
각 방은 콘트롤 패드 통해 집의
중앙 컴퓨터시스템과 연결


